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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hysiological and sensory response based on brassiere types having two different design parameters, i.e., different length of wing and band width of the front panel. This study involved nine middle aged-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wear test and data on their subjective pressure sensation, brain wave and skin temperature was collected using Neurodata Acquisition System Model 12 (Grass Co., USA) and MP100 Biopac System. The main physiological parameters that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brassiere types included; slow alpha wave at O2 and theta wave at O1. When pressure was exerted around the breast area, there was an decrease in slow alpha while theta wave was increased at O2 and O1 respectively. The subjects were very sensitive to the difference in pressure between the experimental brassieres dur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Lower chest tightness, overall tightness, and overall fit presented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ront panels’ long band enhanced the negative pressure sensation significantly at each level of the wing length.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hat the length of the wing should be longer when the band length at the front panel is wider, compared with the scenario where there is no extra band on the fron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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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파운데이션 종류 중 브래지어는 성인여성의 97.7%가 착용하고 있으며(김영숙, 손희순, 1998) 체형 보정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24시간 내내 착용하기도 하며 거의 하루 종일 착용하고 취침 시에만 벗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김양원, 이미진, 2001). Singer와 Grismaijer(이미진, 2011‘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브래지어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착용하게 되면 젖가슴부위에 분포되어 있는 림프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림프순환계를 차단하여 호르몬이나 신경, 혈흐름을 막아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브래지어에 의한 과도한 의복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HRV(heart rate variability) power spectrum분석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검토한 결과, 인체에 가해진 과도한 의복압은 부교감신경과 자율체온조절 교감신경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을 불러일으켜 여성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Miyatsuji et al., 2002). 이와 같이 브래지어 착용을 통해 인체를 장시간 압박하거나 과도하게 압박하면 여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기능적이면서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브래지어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브래지어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브래지어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15∼18세 청소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착의 실태를 파악하고 브래지어 착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최영림, 양희순, 2017), 한국과 미국의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착용실태와 선호도, 유방 형태와 브래지어 치수 인지도, 불만족 요소 등을 파악한 연구도 이루어졌다(김효숙, 김지민, 2014). 박자영, 장정아(2014)는 50∼60대 뉴실버 여성을 위한 브래지어 제품 개발을 위해 국·내외 브래지어 제품 생산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뉴실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 디자인 선호도 및 기능성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40∼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즐겨하고 있는 운동과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실태, 구매실태와 더불어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디자인 및 기능성을 조사한 후, 이를 연령대별, 운동 강도별로 분석하여 중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브래지어 개발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박자영, 장정아, 2017). 최근에는 유방 확대 수술 환자를 위한 보정 브래지어 개발을 위하여 유방 확대 수술직후와 회복기에 착용했던 브래지어의 착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기능성과 착용감 향상을 위한 자료가 제공되기도 하였다(이경화, 남영란, 2017).

      브래지어의 편안한 착용감과 외형 보정을 위한 설계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로는 불편함의 원인이 와이어란 점에 착안하여 여성의 유방과 흉곽을 3차원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와이어의 형태와 특성을 탐구한 연구(Lee & Hong, 2007)를 비롯하여 3차원 인체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3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과 유방 특성이 반영된 적합성이 높은 브래지어 패턴을 설계하거나(조신현, 김미숙, 2008), 브래지어 구성요소와 제작법을 연구하여 인체의 생리학적 특성에 적합한 브래지어를 설계한 연구(이소영, 2013b)가 있었으며, 유방이 큰 여성의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로부터 브래지어 패턴을 직접 전개(Flattening)하여 제작한 후, 이를 기존의 직접 측정치를 활용해 제작한 패턴과 비교 분석하여 가슴이 큰 여성을 위한 3차원 패턴 설계의 적합성을 확인한 연구(한초희,이경화, 2019)가 수행되었다. 브래지어 어깨끈의 위치를 인체 구조와 연계하여 연구함으로써 주관적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주면서 아름다운 홀터넥을 위한 디자인 연구도 수행되었으며(박소영 외, 2019), 빈약 유방을 가진 여성을 위한 브래지어 개발도 연구되는 등(이현영, 2015) 브래지어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위와 같은 브래지어의 체형 보정 기능성을 위한 연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브래지어로 인한 의복압 관련 연구로는 잠금 위치별, 동작별, 체형별, 측정부위별로 의복압을 측정하여 브래지어의 의복압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위에서 주로 의복압을 받는지를 연구하거나(이미진, 김양원, 2002), 브래지어와 거들의 부위별 의복압과 착용에 따른 주관적 감각 평가를 실시하여 부위별 의복압 수준을 비교하고 의복압과 주관적 감각 사이의 상호관계를 비교, 평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정정림, 김희은, 2006) 이외에도 유방 유형을 분류하고, 브래지어 유형에 따른 의복압과 착용감 평가를 실시하여 유방 유형에 따른 적절한 브래지어 설계를 제안한 연구가 수행되었고(손부현 외, 2015), 브래지어 착용에 따른 의복압이 피부온도, 혈류량, 맥박 등에 미치는 다양한 인체 생리적 반응에 대해 살펴본 연구도 진행되었다(이소영, 2013a). 또한 브래지어 밴드 구성을 안경형과 밑받침형 두 가지로 달리하여 의복압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에서는 압박감에 따른 주관적 평가 뿐만 아니라 심박수와 고막온을 측정하여 의복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김연주, 2012). 현재까지 브래지어 의복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체 부위별 의복압 측정과 의복압에 따른 주관적 평가와 자율 신경계 반응, 와이어 및 어깨끈 등 브래지어 부속 요소들로 인한 의복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브래지어를 구매할 때 먼저 외형적인 디자인을 보고 선호하는 디자인을 선정한 뒤 적합한 사이즈는 잠깐 착용해본 후, 주관적 감각에 의해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브래지어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브래지어를 선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미지수인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브래지어를 단기간 착용했을 때 브래지어의 실제 압력과 주관적 반응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단기간의 착용이 뇌파반응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앞패널의 길이가 긴 형태, 즉, 추가적인 밴드가 있는 형태가 안정적이라 생각하여 브래지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설계 요소가 브래지어 날개 길이 요소와 함께 주관적인 브래지어 압박감과 착용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이즈 선택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래지어의 날개 길이와 앞패널에 부착하는 밴드라는 설계요소를 선정하여 브래지어를 제작하고, 이들 요소에 의한 압박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뇌파와 자율신경계의 반응, 주관적 평가를 통해 분석하여 중년 여성들의 건강한 의생활을 위한 최적의 브래지어 설계 및 제품 개발 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피험자 및 실험 브래지어
        피험자는 30∼50대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중 브래지어 사이즈 80A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총 9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의 평균 밑가슴둘레는 79.0cm(S.D.=2.1), 평균 가슴둘레는 89.7cm(S.D.=2.6)였다. 이 때 생리전후나 개별피로도, 컨디션에 따른 개인별 차이가 크므로 실험당일 생리 후 7∼10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피험자를 통제하여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피험자들은 실험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코올, 카페인, 약물복용, 과도한 운동이나 낮잠을 금지하였다.

        실험 브래지어는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앞 패널 밴드 폭이 다른 2종과 후크의 위치를 변화시켜 날개의 길이를 다르게 한 3종(I, II, III)을 조합하여 2 × 3= 6종으로 하였다. 각각의 피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길이를 II 구간에서 한 가지 선택한 후, 선택한 후크 길이보다 1단계 크게(I 구간) 혹은 작게(III 구간)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 
				
          

          
            실험 브래지어의 앞패널 밴드 2종과 후크를 연결하여 압력을 3단계로 조절한 모습(좌: 앞패널 밴드가 없음. 중간: 앞패널에 밴드가 있음. 우: 후크를 연결하여 밴드의 길이를 조절함)
          
          

          

        

        실험 브래지어의 변인에 따른 브래지어 날개의 길이는 <표1>과 같았다.

        
          <표 1> 
				
          

          
            실험 브래지어의 디자인 설계
          
          

        

        
          
            
              	실험 브래지어
              	앞패널 밴드
              	브래지어 날개의 길이(cm)
            

          
          
            	BⅠ
            	무
            	70∼73
          

          
            	BⅡ
            	67∼70
          

          
            	BⅢ
            	64∼67
          

          
            	BⅣ
            	유
            	70∼73
          

          
            	BⅤ
            	67∼70
          

          
            	BⅥ
            	64∼67
          

        

        

      

      
        2. 실험 기기 및 실험방법
        
          1) 실험 기기
          실험에는 Neurodata Acquition System Model 12(Grass Co. USA)와 Biopac System Inc.에서 제작한 MP 100 WS를 사용하였다. 생리자료의 입력 및 분석은 MP100WS의 Software부분인 Acqknowledge(version 3.2)를 사용하였다. 의복압은 Air-pack type(AMI TECHNO .Ltd., Japan)의 의복압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Data acquisition system(Agilent Technologies 34970A, HP, USA)에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EEG(electroencephalogram)는 국제법 10-20법을 참고하여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좌우반구의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을 대표하는 각각의 2부위씩을 선정하여 F3, F4, T3, T4, O1, O2 총 6개의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2] 
				
            

            
              EEG 측정 위치
            
            

            

          

          EEG의 Relative power spectrum분석은 Hanning window상에서 linear option을 사용하여 Fast Fourier Transform을 실시하였다. 각 지표별 주파 범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율신경계 활동은 피부온 한 점을 왼손 약지에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의복압 측정 부위는 견갑하각과 허리선의 수직선이 브래지어의 밴드와 만나는 점으로 하였다.

          
            <표 2> 
				
            

            
              뇌파 지표별 주파수 범위
            
            

          

          
            
              
                	뇌파 지표
                	주파수 범위/상대적 주파수 범위
              

            
            
              	Delta
              	(0.20-3.99 Hz)/(4～50Hz)
            

            
              	Theta
              	(4.00-7.99 Hz)/(4～50Hz)
            

            
              	Slow Alpha
              	(8.00-9.99 Hz)/(4～50Hz)
            

            
              	Fast Alpha
              	(10.00-12.99 Hz)/(4～50Hz)
            

            
              	Slow Beta
              	(13.00-19.99 Hz)/(4～50Hz)
            

            
              	Fast Beta
              	(20.00-29.00 Hz)/(4～50Hz)
            

          

          

        

        
          3) 실험 절차
          피험자는 T-shirt을 착용하고 의자에 앉아 실험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기준값(Baseline)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압박수준을 조절한 브래지어를 착용한 후, 심호흡과 자연호흡을 실시하였다. 심호흡과 자연호흡은 각각 90초간 실시하였으며 호흡 실시 후 생리적 반응은 마지막 1분간을 측정하였다. 생리신호를 측정한 후 피험자는 밑가슴 압박감, 전반적 답답함, 피로감, 쾌적감 등에 관한 문항(7점 척도)과 전반적인 착용감(11점 척도)에 관한 문항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2분간 실시하고, 1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실험실 기후는 실내온도 25±1℃와 상대습도 45±3%RH로 통제하였다. 실험 브래지어의 제시는 순서효과를 고려하여 랜덤하게 제시하였고, 전반적인 실험 절차는 [그림 3]과 같았다.

          
            
            

            [그림 3] 
				
            

            
              실험 프로토콜
            
            

            

          

        

        
          4) 자료 분석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주관적 평가치와 자율신경계 측정 결과는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및 사후검정(Duncan post-hoc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뇌파 측정 결과는 GLM repeated measuremen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실험 브래지어의 압력
        의복압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실험 브래지어의 의복압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브래지어의 디자인 요소인 후크의 위치와 밴드에 따라 의복압이 달라졌는데, BⅥ가 가장 높은 압력값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BⅤ, BⅢ, BⅣ, BⅡ, BⅠ의 순으로 압력이 높았다. 자연호흡 시, 브래지어 패널 앞면 밴드가 없는 경우에는 후크를 가장 안쪽으로 채워 최대한 조이더라도 브래지어에 의한 압력이 2.32 kPa로 쾌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심호흡을 하면 3.31 kPa로 의복압이 올라갔다. 밴드가 있는 것을 착용했을 때 압력이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후크의 위치에 따라 압력이 점점 더 증가하여 자연호흡시에는 4.43 kPa, 심호흡시에는 5.80 kPa에 달하였다. 의복압 측정 부위가 견갑부위 골격위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브래지어 앞패널에 밴드가 있을 경우에는 후크의 위치에 따라 의복압이 심각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실험 브래지어별 의복압(Side, kPa)
          
          

        

        
          
            
              	실험 브래지어
              	자연호흡
              	심호흡
            

            
              	밴드
              	날개 길이
            

          
          
            	무
            	BⅠ
            	0.55
            	1.20
          

          
            	BⅡ
            	1.65
            	2.23
          

          
            	BⅢ
            	2.32
            	3.31
          

          
            	유
            	BⅣ
            	2.25
            	2.93
          

          
            	BⅤ
            	3.46
            	5.32
          

          
            	BⅥ
            	4.43
            	5.80
          

        

        

      

      
        2. 주관적 평가
        실험 브래지어별 주관적 평가에 대한 ANOVA(Analysis of variance)분석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밑가슴 압박감, 전반적 답답함, 전반적 착용감의 세 가지 항목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5). 밑가슴 압박감과 전반적 답답함은 ‘매우 그렇다’ 7점, ‘보통이다’ 4점,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이었고, 전반적 착용감의 경우 ‘매우 그렇다’ 11점, ‘보통이다’ 6점,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이었다.

        
          <표 4> 
				
          

          
            브래지어별 압력에 따른 주관적 평가치 분산분석 결과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밑가슴의 압박감
            	213.022
            	5
            	42.604
            	32.106
            	.000
          

          
            	전반적 답답함
            	201.300
            	5
            	40.260
            	24.577
            	.000
          

          
            	전반적 착용감
            	494.222
            	5
            	98.844
            	111.200
            	.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세 가지 항목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 실험 브래지어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후검정 Duncan post-hoc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표 5> 
				
          

          
            브래지어별 압력에 따른 주관적 평정치 평균값 및 Duncan grouping 결과
          
          

        

        
          
            
              	실험 브래지어
              	밴드 무
              	밴드 유
            

            
              	주관적 감각
              	BⅠ
              	BⅡ
              	BⅢ
              	BⅣ
              	BⅤ
              	BⅥ
            

          
          
            	밑가슴의 압박감
            	0.9d
            	2.1c
            	4.5b
            	3.7b
            	4.2b
            	5.5a
          

          
            	전반적인 답답함
            	0.9d
            	2.1c
            	4.5a
            	3.1b
            	4.3a
            	5.3a
          

          
            	전반적인 착용감
            	7.9a
            	7.0b
            	4.7d
            	5.9c
            	2.5e
            	1.3f
          

        

        
          
            f<e<d<c<b<a
          

        

        

        밑가슴의 압박감은 실제 압력값이 가장 작은 BⅠ(d)이 가장 작았고, 그 다음 압력이 작은 BII(c)와 BI(d)은 주관적으로 차이를 구별하였으나, 중간 그룹인 BIII(b), BIV(b), BV(b) 세 가지 브래지어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같은 수준의 압박감으로 인식하였다. 실제 압력이 큰 BVI는 압박감을 가장 크게 구분하여 평가(a)하였다.

        전반적인 답답함에서는 앞패널에 밴드가 있을 경우, 앞패널에 밴드가 없을 때보다 같은 날개 길이에서 답답함을 더 느꼈다. 또한 BIII(2.32 KPa) 와 BIV(2. 25kPa)의 실제 압력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주관적 평가에서는 전반적인 답답함에 대해 차이를 구별하여 BIII(a)와 BIV(b) 순서대로 답답함을 느꼈다. 전반적인 착용감에 대한 Duncan grouping에서는 점수가 클수록 착용감이 좋은데 6개 브래지어 각각이 모두 다른 그룹으로 묶여 피험자들이 매우 예민하게 압력에 따른 브래지어간의 차이를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앞패널 아래밴드가 없는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가 밴드가 있는 경우보다 전반적인 착용감이 높게 나타나서 같은 날개 길이라도 7.9 vs. 5.9, 7.0 vs. 2.5, 4.7 vs. 1.3 로 앞패널 아래에 밴드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전반적 착용감이 좋았다.

      

      
        3. 뇌파(electroencephalogram) 반응
        뇌파 분석은 GLM repeated measurement를 이용하여 브래지어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연호흡 시에 좌측 후두엽인 O1과 우측 후두엽인 O2지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O1지점에서는 Theta파가(p<0.05)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그림 4], O2지점에서는 Slow Alpha파가 약한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5].

        
          
          

          [그림 4] 
				
          

          
            O1지점에서의 브래지어별 압력에 따른 Theta파의 상대값(자연호흡 시, *p<.05)
          
          

          

        

        
          
          

          [그림 5] 
				
          

          
            O2지점에서의 브래지어별 압력에 따른 Slow Alpha파의 상대값(자연호흡 시, *p<.05)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O1지점에서의 Theta파는 Nude와 BⅢ, Nude와 BⅣ, Nude와 BⅤ, Nude와 BⅥ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즉, O1지점에서는 각성과 관련이 있는 Theta파가 인체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밴드가 있는 브래지어들에서는 후크의 위치에 따라 인체에 가해진 압력이 증가할수록 Theta파의 상대적인 출현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압박감과 각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체에 압박을 가하였을 때 Theta파가 증가하는 현상은 Kamijo et al.(2001)의 EEG에 의한 웨이스트 벨트압에 따른 의복쾌적성 평가에 대한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다.

        O2지점에서는 이완과 휴식을 의미하는 Slow Alpha파의 상대값이 인체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누드 시와 비교하여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BⅢ의 경우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그림 5]. 이는 브래지어 착용에 따른 압력이 증가하면 긴장감이 생기고 편안함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Liu와 Wang(2019)의 연구에서 거들 착용 유무에 따른 압박감에 따라 정수리와 후두엽 부위에서 Alpha파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심호흡과 자연호흡 사이에서는 브래지어 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고 일정한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4. 피부온(Skin Temperature)
        SKT(skin temperature ; 피부온)의 경우 <표 6>과 같이 의복압이 증가할수록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체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말초 피부온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정정림(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표 6> 
				
          

          
            브래지어별 압력에 따른 피부온(℃) 평균값
          
          

        

        
          
            
              	실험 브래지어
              	Nude
              	밴드 무
              	밴드 유
            

            
              	호흡
              	BⅠ
              	BⅡ
              	BⅢ
              	BⅣ
              	BⅤ
              	BⅥ
            

          
          
            	자연호흡
            	33.51
            	33.17
            	32.03
            	31.63
            	31.49
            	31.61
            	31.07
          

          
            	심호흡
            	33.59
            	32.98
            	32.23
            	31.82
            	31.80
            	30.91
            	29.84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온에 대하여 실험 브래지어별 ANOVA(Analysis of variance)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호흡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호흡 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자연호흡 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뇌파 반응과는 달리, 심호흡 시 피부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심호흡을 할 때 압력값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7> 
				
          

          
            브래지어별 압력에 따른 자율신경계 반응 분산분석 결과(심호흡 시)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SKT(피부온)
            	272.765
            	6
            	45.461
            	3.024
            	.012
          

        

        

        그리하여, 브래지어별로 피부온에 대하여 사후 검증(Tukey test)을 실시하여 실험브래지어별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심호흡 시 손가락 피부온에서 Nude와 BⅥ, BⅠ과 BⅥ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이는 인체에 압력이 가해지면 피부온이 감소한다는 의복의 구성성에 관한 연구Ⅱ(심부자, 1991)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림 6] 
				
          

          
            브래지어별 압력에 따른 손가락 피부온(심호흡 시, *p<.05)브래지어별 압력에 따른 손가락 피부온(심호흡 시, *p<.05)
          
          

          

        

      

    

    

  
    
      Ⅳ. 결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이 착용하는 브래지어에서 발견되는 디자인 설계 요소 중 앞패널 아래에 부착되는 밴드 폭과 사이즈적합성과 관련된 날개길이를 변화시켜 압박수준 조절이 가능한 실험 브래지어 6종을 제작하고, 단기간 착용 시 압박감에 따라 심리적·생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여, 쾌적한 브래지어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험 브래지어를 착용한 후 주관적 착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짧은 시간 내에도 여성들은 의복압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선정한 6종의 브래지어의 실제 압력값에 대응하여 주관적 평가 결과가 관찰되었다. 특히, 앞패널에 밴드가 있을 경우에는 날개의 길이가 같더라도 밴드가 없는 브래지어보다 밑가슴부위 압박감, 전반적인 답답함, 전반적인 착용감이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2. 중년여성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착용감은 자연호흡을 할 때, 좌측 후두엽인 O1과 우측 후두엽인 O2지점의 뇌파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앞패널 밴드가 있을 때는 날개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앞패널 밴드가 있는 브래지어 착용이 누드 시에 비하여 O1지점에서 Theta파가 증가하였으며, 밴드가 없을 때라도 날개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누드 시에 비하여 Theta파가 증가하였다. 우측 후두엽인 O2지점에서는 밴드가 없고 날개가 가장 짧은 경우에만 Slow Alpha파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이완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Alpha파 보다는 O1지점에서의 Theta파가 브래지어로 인한 가슴부위 의복압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자율신경계 측정 기구(MP 100 WS, opac System Inc.)로 약지 손가락 끝의 피부온을 측정한 결과, 심호흡 시, 브래지어 1종(밴드가 있는 가장 짧은 길이의 브래지어)이 누드나 밴드가 없고 날개길이가 가장 긴 브래지어 1종을 착용 했을 때보다 피부온이 유의하게 내려갔다. 이로써 단기 착용 시의 불편한 착용감은 자율신경계의 하나인 피부온보다는 우측 후두엽에서의 Theta파가 더 변별벽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뇌파에서는 자연호흡 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율신경계통인 피부온에서는 심호흡 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심호흡 시 의복압이 훨씬 커지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중년 여성들은 안정적인 착용감을 위하여 앞패널에 넓은 밴드가 부착된 브래지어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 때 날개의 길이는 앞패널이 없는 것에 비하여 길게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브래지어를 단기간 착용했을 때에도, 브래지어의 설계변인에 따른 차이를 주관적 압박감이나 착용감 평가뿐만 아니라 O2의 Theta파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본 것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브래지어에 의한 인체 압박 시간이 다소 짧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브래지어를 더 오래 착용했을 때 뇌파와 자율신경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년 여성을 위한 최적의 브래지어 설계를 위해 앞패널 밴드 폭과 날개 변인 이외의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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